
프로야구300만관중돌파…KIA 35만6천

2018KBO리그가 300만관중을돌파

했다.

지난26일KIA와넥센의경기가열린

마산구장을비롯한잠실,문학,수원,고

척 5개 구장에 9만898명이 입장하면서

정규시즌 300만 관중을돌파했다. 특히

잠실(삼성-두산)과 문학(한화-SK)에

는 각각 2만5000명이 입장하면서 매진

사례를이뤘다.

이날 경기까지전체일정의 35.4%인

255경기를소화한KBO리그는지난5일

어린이날200만관중을이룬뒤, 80경기

만에 300만고지도넘었다.

이는개막이후 100만 관중까지소요

된92경기보다12경기빠르며, 100만관

중에서200만관중까지이르기까지걸린

83경기보다도 3경기빠른페이스다.

올시즌만원관중이들어선경기는총

29경기로한화가가장많은매진을기록

했다. 한화의 매진 경기는 총 6경기로,

목요일이었던지난24일에는올해10개

구단중유일하게평일매진을이뤘다.

26일현재LG가 45만9138명으로 10

개구단중유일하게40만관중을돌파했

다. 롯데 37만1245명, 두산 36만8944

명, SK와KIA는각각 36만3327명, 35

만6550명을 기록하면서 5개 구단이 30

만관중을넘어섰다.증가율로는 팀홈런

1위 SK가 21%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

보였고, 삼성이 9%상승했다. 상위권으

로도약한한화는관중도 5%증가했다.

/김여울기자wool@

막내이우석양궁월드컵 2관왕

男개인 금 은 동싹쓸이

양궁대표팀막내인이우석(국군체육

부대)이김우진(청주시청)을꺾고월드

컵첫개인금메달을목에걸었다. 이우

석은 단체전 금메달을 합쳐 2관왕에 올

랐다.

이우석은 26일(현지시간) 터키 안탈

리아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(WA)

2018현대양궁월드컵2차대회남자리

커브개인전결승에서김우진을세트승

점 6-2로이겼다.

결승에서이우석은 1세트세발중두

발을 10점에, 2세트에선 세 발 모두를

10점에명중시키며첫두세트를두따냈

다.

김우진도 3세트에 모두 10점을 쏘며

따라왔지만, 이우석은 4세트에 다시 세

발을모두10점과녁에꽂아10점두발,

9점한발을쏜김우진을제압했다.

준결승에서맏형오진혁(현대제철)을

꺾은이우석은결승에서세계랭킹1위인

김우진마저눌러막내의패기를과시했

다.

오진혁이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번

대회남자리커브개인전금은동메달을

모두우리선수들이싹쓸이했다.

이우석은 김우진, 임동현(청주시청)

과남자단체전금메달도합작했다.

결승전에서일본을만난우리대표팀

은세트승점4-2로앞선4세트에서 55-

56으로뒤져슛오프위기에몰렸다.

그러나임동현의 8점화살이 9점으로

정정돼56-56동점으로일본과승점1점

씩을나눠가졌고,승점 5에먼저도달해

승부를마칠수있었다.

강채영(경희대), 장혜진(LH), 이은

경(순천시청)이나선여자대표팀도독

일을세트승점 5-1로누르고금메달을

거머쥐었다. 강풍 탓에 장혜진이 3세트

첫 화살을 6점에 맞혀 흔들리기도 했지

만대표팀은승리를챙겼다.

장혜진은여자개인전결승에선크세

니야 페로바(러시아)에게 슛오프 접전

끝에패해은메달을목에걸었다.

김우진장혜진이 나선 혼성전 결승에

서도한국은일본에1-5로패했다.

이로써 우리나라는 컴파운드 종목을

포함해이번대회에서금메달4개, 은메

달4개,동메달3개를수확하며1차대회

에이어종합우승을차지했다.

/연합뉴스

이우석이26일터키안탈리아에서끝난세계양궁연맹(WA) 2018현대양궁월드컵

에서2관왕에올랐다. /

14번째시즌만에176홈런

텍사스 캔자스시티에4-3승

텍사스레인저스외야수추신수가연장

전에서경기에마침표를찍는짜릿한끝내

기홈런을작렬했다.

추신수는27일열린2018미국프로야구

메이저리그(MLB) 캔자스시티로열스와

경기에2번지명타자로출전, 4타수1안타

1볼넷을기록했다. 안타 1개가바로시즌

8호홈런포였다.

앞선 4번의타석에서 3타수무안타 1볼

넷으로 잠잠했던 추신수는 3-3으로 맞선

연장10회말 5번째타석에서일을냈다.

캔자스시티우완케빈매카시와상대한

추신수는볼카운트 3볼-1스트라이크에서

시속 148㎞투심패스트볼을때려좌중간

담을넘겼다. 2경기연속홈런이자메이저

리그통산176호홈런이다.

경기전까지마쓰이히데키(일본)와함

께 메이저리그 175개의 홈런으로 아시아

출신 선수 최다 홈런 타이를 이루고 있던

추신수는극적으로새역사를썼다.

추신수의끝내기홈런은신시내티레즈

에서뛰던 2013년 5월 8일애틀랜타브레

이브스전이후 5년19일만이며,통산 3번

째다.

4경기연속안타를이어간추신수의타율

은 0.259(201타수 52안타)를유지했다.

추신수는 1회첫타석에서이언케네디

를상대로스트레이트볼넷을얻어 1루를

밟았다. 이번시즌최장인13경기연속출

루다. 2사후에는노마마자라의볼넷으로

2루까지 진루했지만, 유릭슨 프로파르가

내야뜬공으로아웃돼득점은못올렸다.

이후 4번의 타석에서는 출루에 실패했

다.

추신수는 0-3으로 끌려가던 3회 1사 1

루에서1루수땅볼로주자를2루까지보냈

고, 후속 타자인 이시아 카이너 팔레파가

좌전안타를터트려팀첫득점에힘을보

탰다. 5회에는삼진아웃, 7회에는 2루수

땅볼로물러났다.

텍사스는추신수의끝내기홈런으로 4-

3으로승리, 2연승을달렸다. /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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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선발 한승혁호투…호랑이 집밖에서웃었다
▲마산전적(27일)

KIA 0 2 2 0 1 0 2 2 3 12

N C 0 0 0 0 0 0 1 0 0 1

△승리투수=한승혁(3승2패)

△패전투수=구창모(1승5패)

△홈런 = 최형우 8호(5회1점) 안치홍 10

호(7회1점)박준태1호(9회3점이상KIA)

6.2이닝 1실점…최형우 안치홍 박준태 축포

KIA, NC에 12-1대승…원정첫위닝시리즈

초보 선

발 한승혁

이 KIA 타

이거즈의원

정 첫 위닝

시리즈를이

끌었다.

KIA가27일마산구장에서열린NC다

이노스와의원정경기에서12-1승리를거

뒀다.선발한승혁이 6.2이닝 4피안타2볼

넷3탈삼진1실점의호투로승리의주역이

됐다.

이날 경기 전까지 8승 16패(승률

0.333)로 원정 약세를 보여왔던 KIA는

깔끔한승리로원정길에서첫위닝시리즈

를챙겼다.

지난22일kt와의홈경기에서퀄리티스

타트(6이닝이상 3자책점이하)를끊었던

한승혁이앞선등판보다더위력적인피칭

으로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승리로 장식했

다.

1회첫타자이상호를2루수직선타로돌

려세운한승혁이노진혁의방망이를헛돌

게 하면서 첫 탈삼진을 기록했다. 나성범

을 1루수땅볼로막고 1회를넘긴한승혁

은 2회에도힘있는타자들을삼자범퇴로

처리했다. 스크럭스를 3루수땅볼로잡아

낸 뒤 박석민과 권희동은 각각 우익수 플

라이와좌익수플라이로처리했다.

한승혁이쾌조의스타트를끊자야수들

이공수에서승리도우미로나섰다. 특히

김주찬의활약이돋보였다.

2회초 선두타자 최형우가 살아나간 뒤

김주찬이 연속 안타로 분위기를 띄웠다.

이범호가삼진으로물러났지만 1사 1 3루

에서나지완의중견수플라이때 3루에있

던최형우가홈에들어왔다. 1루주자김주

찬도 2루로진루하면서상대를압박했다.

김주찬은한승택의좌전적시타때득점을

올렸다.

김주찬은 3회초공격에서는멀티히트와

함께타점까지추가했다.

이명기의중전안타로만들어진1사1루

에서안치홍의타구가좌중간을갈랐다. 1

사2 3루에서최형우가우전안타로이명기

를 홈으로 불러들였고, 이어 김주찬도 좌

측으로공을보내면서타점을올렸다.

수비에서도김주찬이박수를받았다.

1루수김주찬은 3회말선두타자박헌욱

의날카로운타구를낚아채투수한승혁에

게송구하면서원아웃을만들었다.한승혁

은손시헌에게첫안타를내줬지만 2루수

플라이와유격수땅볼로 3회를끝냈다.

주자를내보낸4 5회에는야수진이깔끔

한병살플레이로한승혁의어깨를가볍게

해줬다.

볼넷과몸에맞는볼로맞은 4회 1사 1

2루위기.이범호가박석민의타구를잡은

뒤 3루베이스를찍고, 1루로송구해이닝

을종료했다.선두타자권희동을중전안타

로내보낸 5회에는 2루수안치홍, 유격수

김선빈 그리고 1루수 김주찬으로 이어지

는4-6-3의병살타가기록됐다.

6회다시삼자범퇴를만든한승혁은 7-

0으로앞선 7회에도마운드에올랐다. 포

크볼로나성범을헛스윙삼진으로처리한

한승혁은 스크럭스와 박석민과 7구 승부

를 한 끝에 각각 좌전안타와 볼넷을 내줬

다. 한승혁은권희동을바깥쪽꽉찬 152

㎞강속구로돌려세웠지만, 박헌욱에게 1

타점적시타를허용하면서이날등판을마

무리했다.

4일 휴식 뒤 등판한 한승혁은 85구로

6.2이닝을막아내면서시즌 3승에성공했

다.

타선에서는 김주찬이 3안타 행진을 했

고,최형우도솔로포포함 3안타를터트리

면서 타율 0.541, 5홈런, 14타점으로 일

요일강자의면모를보였다. 또 7회솔로

포를날린안치홍에이어 예비역 박준태

도9회복귀신고포를날리면서12-1의대

승을이끌었다.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텍사스레인저스외야수추신수가26일(현지시간)미국텍사스주알링턴의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열린2018미국프로야구메이저

리그캔자스시티로열스와의경기에2번지명타자로출전 3-3으로맞선연장10회말5번째타석에서끝내기홈런을터뜨린뒤두

손을쳐들고포효하고있다. /연합뉴스

추신수연장끝내기포 176 ML亞최다홈런


